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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7.(금) 09:00 배포 일시 2023. 3. 17.(금) 09:00

K-방송영상‧OTT콘텐츠의 세계적 위상 지속할 정책 방안 논의
- 3. 17. ‘2023 방송영상 리더스포럼’ 제1차 회의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3월 17일(금), 방송영상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3 방송영상 리더스포럼(이하 포럼)*’ 제1차 

회의를 열어 올해 방송영상산업을 전망하고 K-방송영상·OTT 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은 방송영상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방송영상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위원들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지난 2003년부터 진행해왔다. 올해 포럼은 

격월로 운영하며 방송영상·OTT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해나간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3년 방송영상·OTT 산업의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우리 방송영상·OTT 콘텐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재벌집 막내아들>, <더 글로리>를 이을 방송영상·OTT 콘텐츠 집중 육성

  한편 문체부는 올해 방송영상·OTT 콘텐츠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획개발부터 제작, 수출,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등 짜임새 있는 

정책을 추진해 <재벌집 막내아들>, <더 글로리>와 같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을 방송영상·OTT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OTT ‘웨이브’ 신규가입자 유치 콘텐츠 1위를 기록(’22년 9월 기준)한 

<위기의 엑스(X)> 등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22년 116억에서 ’23년 454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작품당 지원 

단가도 최대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수익 창출의 핵심 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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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를 제작사와 국내 OTT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국내 OTT 플랫폼을 

통해 우선 방영할 수 있도록 해 제작사와 국내 OTT의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

  OTT 콘텐츠의 전 세계 동시 유통과 좀비물 등 다양한 장르물의 확대로 

갈수록 후반작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수시각효과(VFX), 컴퓨터

그래픽(CG), 번역․더빙뿐 아니라 장애인의 시청각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화면

해설 방송을 포함한 후반작업에 신규예산 300억 원을 지원한다. 

  창작자와 제작자가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오징어 게임>의 촬영장소이기도 한 ‘스튜디오 큐브’(대전 

유성구) 내에 수상촬영과 일반촬영 모두 가능한 ‘수상해양복합촬영장’을 

올해 5월 완공할 예정이다.(총 사업비 79억 원) 또한, ‘스튜디오 큐브’ 내 

모든 스튜디오에서 특수촬영이 가능하도록 ‘크로마키 스크린’ 설치 등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총 18억 원)

  아울러 문체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선도할 융합형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OTT 콘텐츠 특화 과정’의 규모를 

올해는 19억 원으로 확대(’22년 10억 원)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마케팅 등 전 과정을 아우르며 제작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융합형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국대 영상대학원,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문체부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은 “지난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아들>을 이어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방송영상·OTT 콘텐츠를 지속 육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리더스포럼 등을 

통해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방송영상·OTT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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